
댈러스 총격 사건에 대한 성명서 

지난 5 월 6 일 텍사스주 달라스 쇼핑몰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인교포 3 명 포함 총 9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한인 일가족 4 명 가운데 부모와 자녀 3 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1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한번 애통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의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날,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에 발생한 이 비극은 텍사스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사회 전체의 아픔입니다. 

특히 2021 년 총격 사건을 겪은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지금 텍사스 한인사회의 아픔과 고통을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이 총격 사건으로 한인 4 명을 비롯한 8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바 

있습니다.  

2 년전 총격사건을 겪은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한인 등 아시안을 표적으로 삼은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다수의 조지아주 경찰과 법집행기관도 이 사건을 계기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텍사스 한인사회와 애도의 뜻을 함께 하면서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기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2 년전 애틀랜타 총격용의자는 아침에 총을 구입해 

저녁에 8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번 텍사스 총격범도 합법적으로 연발총기를 여러 자루 구입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총기 구입시 강화된 신분확인 및 최소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둘째,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텍사스 법집행당국의 확고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2 년전 애틀랜타 총격 발생 

당시 미 전역이 즉시 총격을 아시안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규탄하였고,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검찰도 

총격용의자를 증오범죄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경찰 당국은 총격사건 발생 2 주가 지나도록 총격용의자의 범행동기와 수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텍사스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은 최근 한인 등 아시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격 현장은 한인들이 자주 찾는 쇼핑몰입니다. 텍사스 총격 희생자 8 명 중 4 명이 한인 등 

아시안임을 감안할 때, 총격범이 백인우월주의 성향을 공공연히 밝혀온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총격은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텍사스 법집행당국은 하루빨리 총격범의 범행 

동기를 수사해 밝히고, 앞으로 유사 증오범죄를 방지하고 아시안 이민자들을 보호할 명확한 대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1 년 총격사건을 겪은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이번 총격사건을 겪은 텍사스 한인사회와 아픔을 같이 

합니다. 저희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빌며, 살아남은 한인 어린의 회복을 다시한번 빕니다. 

2023 년 5 월 20 일                                                                                                          애틀랜타 한인회 

애틀랜타 한인증오방지위원회 


